
방수시트 수요대체“제자리"
정부, 기준마련 시급 … 무질서·난립으로 혼미

최근 환경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과 시공성면에서 획기적인

수요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던 광폭 방수시트 시장이 정부 관련부서의 무관심과 기존시장의

무질서로 발전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

관련 업계에 다르면, 93년 방수시트 총 수요는 1 . 5 m m기준 매립장 용도로 2 0 0만㎡, 터널·지하철용으

로 2 0 0만㎡, 저수지·골프장용으로 1 0 0만㎡ 등 모두 5 0 0만㎡, 레진기준 4 0 0여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

났다.

생산은 9 3년9월 6 . 5 m광폭시트 생산에 참여한 대림산업이 6 0만㎡를 비롯, 뉴프라 1 5 0만㎡, 성진화공

3 0만㎡, 동선특수재료 3 0만㎡, 우천산업 4 0만㎡, 일품 9 0만㎡, 중원화성 3 0만㎥, 코오롱 1 0 0만㎡ 등 모

두 5 0 0여만 ㎡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.

이 가운데 수입물량은 2 0만㎡, 수출은 20 만~ 30만㎡로 수요시장의 대부분이 국내 물량에 의존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수요시장의 95% 이상이 아직까지 2 m와 4 . 5 m

의 기존 방수시트로 사용하고 있으며, 겨우 5 %만이

6 m이상의 광폭시트를 사용하는 등 설비후 안정성 제

고 및 공사의 신속성, 사용자재 절감 효과가 우수한

광폭 방수시트 시장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기존 시트 생산기업들이 마케

팅력을 발휘, 지난 8 7년 이후 꾸준한 시방작업을 해

왔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.

이와함께 조달청의 품셈에도 기준이 4.5 m시트로 돼

있어 6 m광폭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

으며, 관급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6 m광폭

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오인되고 있는 것도 수요 대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 요인인 것으로

분석됐다.

특히 이 과정에서 상공자원부·환경처 등 관련부서가 방수시트 시장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

고 있어 광폭 시트의 필요성마저 퇴색되는 등 환경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정부정책상 뒷전에 밀려

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.

실제로 6 m이상의 광폭 방수시트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대림산업을 비롯, 고려화학, 일신화

학, 성진화공 등으로 이미 특정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며, 우천산업과 중원화성도 9 3년 관급

시설의 하자 보수와 관련한 자금 미비로 부도 처리되는 등 정부의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영

세기업이 난립하는 무질서한 시장상황이 연출되고 있다.

더욱이 전체 방수시트 시장만 보더라도 대림산업의 생산능력이 전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6 0 0만

㎡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3 0 0만㎡를 넘고 있어 20%  정도의 수요 성장이 이뤄진

다 하더라도 5배이상 생산능력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따라 현실적인 정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과잉경쟁으로 인한 영세기업 도산은 물

론, 시설결함의 우려가 시장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수시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

국가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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